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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여자복식)    왕실복식

(대삼)
(대삼)은 대홍색이었고 무늬가 없었으며 그위에 배자를 입는데 청색에다가 ( 적계
문)을 수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 하피)를 두르는데 (하피)의 바탕색은 짙은 청색이
었고 선을 둘렀으며 적계문을 금수 하였다.

(치적의)

임진,병자 양란을 고비로 왕비의 예복은 대삼과 달리 대명회전 등에 의거하여 새
로 (적의제)를 만들어 냈다. 색은 대삼과 같은 (대홍색)으로 하였고 적문도 왕의
 ( 장문)수에 대응하도록 구성하였다.
하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긴 한폭으로 하고 등 뒤에서는 흉배 아래로 ( 반원형)
으로 늘이고 앞으로 넘겨 치마 끝까지 늘이되 겹치지 않도록 단추로 고정시켰다.

조선시대 여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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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황후 적의의 바탕색은 (심청색)이고 깃과 도련 수구에 (홍색)선을 두르었다.
황태자빈의 적의는 (심청색) 바탕색에 (홍색)선을 수구와 도련 깃에 둘렀는데 여기
에는 (운봉문)을 적금하였다.
적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단)은 옥색으로하고 홍색 선을 두르고 깃둘에는 불문13개를 작성하였다.
(폐슬)은 심청색으로 적문 3줄 사이에는 작은 이화문을 4줄작성하였다.
(옥혁대)는 청색 비단으로 하고 여기에 옥장식 10개,금장식 4개가 장식되었다.
(대대)는 겉은 청,안은 홍으로 하고 끝은 순홍으로 늘어뜨렸다.
(수)는 훈색을 바탕으로 황,적,백,표,녹의 5색으로 직성하였다.
(버선과 신발)은 청색 비단으로 되어있다.
(곡옥규)는 비단으로 싸고 황대에 넣어 있다. 

(국의) ( 친잠례)란 왕비가 직조를 장려하는 의미로 누에를 치고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
는 의식을 말한다. 이때 왕비는 (국의)를 입는다.

(노의리)

(광해)

 조선시대 초기 왕비의 상복이며 4품이상 정처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조선초엽 노의는 (대홍색 화문의 비단)을 사용하였다.
노의의 형태는 앞은 (짧고)뒤는 (끌릴정도)이다.
수구에는 남색태수를 달고 자색 대를 부금하여 늘인다. 
전면에는 (315)개의 둥근 쌍봉문을 부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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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

(원삼)은 조선초기에는 왕비의 법복 외에 노의와 장삼이 예복으로 사용되어왔다.
-황후,황태자비 원삼
국말에 왕비가 왕후가 되면서 황후의 복색에 따라 황원삼이 되어 황색길에 (다홍
색)과 (남색) 색동과 (흰)한삼이 달린다. 
황태자비는 중기 후반 왕비 원삼과 같은 홍원삼인데 안감이 (황색)으로 되어있고 
(남색)선이 둘러져 있다.
-자적 원삼과 수복자문 원삼
자색원삼은 후궁에서 올라온 빈궁이 입었다.
원삼을 입을 때 궁중에서는 전행 위치마를 입는데 왕후는 ( 용무늬)를 하고
왕비외의 왕족은 (봉황무늬)를 사용하였다.

(당의)

(해품달)

당의는 (소례복)으로서 궁에서 평상시에도 흔히 입는다.
보통 연두 길에 깃은 제깃이고 겉고름과 안고름은 (붉은자주)로 한다.
안감은 (홍색)이다.
(거들지)는 의례복의 상징적인 것으로 흰감에 창호지를 받쳐서 수구에 달며 자주 
갈아 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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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당의

(여름당의)

해를 품은 달

오월 단오 전날 왕비가 (여름당의)로 갈아 입으시면 단옷날부터 궁 안의 모든 사
람이 (여름당의)로 갈아입는다.
(홑당의)는 (홑)으로 하는 것으로 (바느질)이 매우 까다롭다.

(민당의)

동이

상궁의 (민당의)로 시대가 올라가 있는 형이다.
궁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당의 색도 다소 짙고 치마도 짙게 가라앉은 남색이
고 무늬도 조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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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예복

(단삼)
왕비의 (관복)으로 녹색에 직금을 한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왕비의 (대삼)이 (적의)로 바뀌면서 없어졌으므로 사대부가의 (단삼)도 없어졌을 것
이다.

(활옷)

추노

공주나 옹주, 상류층에서 주로 (혼례) 때 사용하던 예복이다.
대홍색 비단에 (장수)와 (길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구봉, 연꽃 등의 수와 이 
외에 이성지합, 만복지원, 수여산, 부여해 등의 글을 수놓고 수구에는 한삼을 달았
다.
치마 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대대를 띠고 머리에는 (용잠)을 꽂고 뒤에 긴 (도투
락댕기)와 양비녀 옆으로 (앞댕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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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

마이프린세스

두록색 비단에 안감을 홍색으로 하였다.
수구에는 다홍색과 노란색 색동을 달고 (한삼)을 달았다.
그리고 화문을 금박하였고 봉대를 뒤에 늘이고 밑에는 예복상을 입었다.
계급에 따라 (상의 색)이 다르다.

(소의, 염의)

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내려오는 사서인의 여자 예복이다.
(소의)는 여자의 예복으로 검정색 거죽에 안감은 흰색으로 되어있다.
대대는 검정색의 홍색으로 선을 둘러서 앞으로 길게 늘였고 가운데는 오색으로 짠 
조대가 있다. 대대를 하고 (폐슬)과 (후수)를 달고 장신구를 양쪽에 단다.
양옆에는 장신구로 큼직하게 매듭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거울, 송곳) 등을 매달았
다.
뒤에는 후수를 달고 머리는 다리를 넣어 빗어 올린 얹은 머리에 검정사로 만든 
(사)라는 쓰개를 얹고 비녀를 꼽는다.
(염의)는 (소의) 위에다 배자를 입고 머리에는 관모에 비녀를 꼽는다.



- 8 -

(예복 치마) 19세기 서양에서 유행한 (밧슬) 스타일이다.

(저고리)

조선시대 초기의 저고리는 품이 넉넉하고 (화장)과 (길이)가 길다.
연대가 내려갈수록 (등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나 (화장)은 여전히 길다.
배래는 직선이던 것이 수구를 약간 좁힌 곡선이 되었다.
깃은 (목판깃)이던 것이 (당코) 형식의 깃이 되었다.
고름의 너비는 좁으나 전보다 길이는 다소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단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치마,
옥색저고리)

일제 탄압 하에 들어가면서 왕실에만 (원삼)과 (당의)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못입
게 하였다.
대신 평상복이던 (남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예복화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리하여 평상복에 (족두리)를 얹어 예복으로 입게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예복에는 (한삼)이나 (거들지)가 달려 있어 수구에 (흰색)을 대는 것으로 
예복을 표시하였다.
조선 말 예복을 갖추기 못할 때는 저고리에 (거들지)를 달아서 예복이라는 상징성
을 나타냈다.

(천담복) 의례적인 옷으로 (연옥색) 치마 저고리를 말한다.
제삿날 또는 제사 올릴 때, 대소가에서 상사를 당했을 때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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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군) 통넓은 가랑이가 있는 (바지형)으로 뒤가 터져있고 허리끈 외에도 (어깨끈)이 하나 
더 달려있다.

서민 일상복

(쓰개치마)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이다.
평상시에 입는 치마와 같은 것으로 주로 연옥색 옥양목 치마를 머리에 썼다.
치마허리로 얼굴 둘레를 두르고 손으로 속에서 잡아 쥔다.

(장옷)

형태가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초록색 무명이나 명주로 만들고 안은 자주색을 사
용하였다.
수구에는 거들지를 달았고 앞은 여미어지도록 아래에는 맺은 단추를 두세 개 달고 
위에는 고름을 대층이 되게 (이중 고름)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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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거죽은 홍색으로 안은 초록으로 솜을 두어서 머리에서부터 쓰는 (방한용)으로 노
동하는 여자들이 사용하였다.

(저고리)

조선말 1900년경이 가장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였다.
겨드랑이 밑이 약 1cm로 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코깃)의 깃 궁둥이가 (목판깃)에서 동그랗게 변하였다.
고름은 다소 넓어지면서 길이도 길어졌고 장식적으로 되었다.

(여아 돌옷) 돌이 되면 다홍치마를 입히고 노랑저고리에 색동을 해주고 홍색 회장을 더한다.

머리 장식

(머리 모양)

어린 아이는 머리에 다홍색 실을 넣어 바둑판같이 갈라 땋아 (귀밑머리)를 땋고 
뒤로 묶어서 댕기를 드리는 (종종머리)를 했다.
출가 전에는 처녀의 표식으로 반드시 (귀밑머리)를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얹은머리)를 하였다.
순조 중엽에 와서 궁중의 머리 모양인 (쪽진머리)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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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녀, 
뒤꽂이)

(용잠)은 혼인날 사용하는 것이다.
(뒤꽂이)는 쪽의 위아래로 꽂는 것이다.

(쓰개류)

조선 말엽이 되면서 (보온용)으로 사용하고 한여름을 빼고는 오히려 (의식용)으로 
(쓰개)가 사용되어졌다.
(남바위)나 (풍차)는 (방한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아얌)이나 (조바위)는 (예의)
를 갖추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신구

(노리개)

저고리나 당의 고름위에 또는 안고름에 매어 달기도 하고 큰 것은 원삼이나 활옷
의 띠에 걸어서 늘인다.
소원하는 바의 상징성을 담은 갖은 (노리개)를 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노리개에는 (삼작노리개)와 (단작노리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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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보통 굵기의 (반지)는 누구든지 낄 수 있었으나 굵은 것은 하나의 재산 밑천으로 
장롱 바닥에 간직하였다가 급할 때 돈으로 바꾸어 쓰기도 했다.
(가락지)는 두 개로 되어 함께 끼는 (반지)로 기혼녀가 많이 썼다.

(주머니)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서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하여 애용되었다.
주머니의 둘레가 둥근 (염랑)과 양옆이 모가진 (귀주머니)가 있다.

신

(궁혜, 당혜, 
운혜)

같은 모양으로 안쪽에는 융 같은 푸근한 감으로 하고 거죽은 여러 색으로 화사하
게 백비하여 만들었으며 바닥은 가죽으로 하였다.
(궁혜)는 (궁중용)이며 신코와 뒤꿈치에 당초문을 놓은 것이 (당혜)이고 코와 뒤꿈
치에 구름무늬를 놓은 것은 (운혜)이다.

(징신) 가죽을 기름에 절여서 만든 것으로 바닥에 징을 둘러박고 있다.

(미투리, 
짚신)

(미투리)는 (삼)으로, (짚신)은 (짚)으로 만든 것으로 미투리는 곱고 짚신은 거칠었
다.

(나막신) (비신)으로 나무를 파서 굽을 댄 신이다.


